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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알람이 멈춘 원시림
비로소 휴식이 시작됐다

완벽한 고립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미지의 낙원이 있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해안 너머로 펼쳐진 딥테로카프 원시림이다. 

이 거대한 대자연 깊숙한 곳에 ‘가야 아일랜드 리조트’가 조용히 숨어 있다. 

대자연의 품에 안겨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온전한 치유의 공간이다.

by_정희원 기자_코타키나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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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키나발루 국제공항에서 제셀톤포인트 선착장까지 

차량으로 15분 남짓. 이후 리조트 전용 보트로 갈아타

고 10분만 물살을 가르면 거짓말처럼 숲으로 뒤덮인 섬

에 닿는다. 비행기에서 내려 수속을 밟고 리조트에 입성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한 시간 안팎. 매연이 가득한 

도심에서 완벽히 통제된 원시 자연으로, 마치 영화 속 장

면이 전환되듯 극적인 공간 이동이 이뤄진다.

섬에 첫발을 내디디면 가장 먼저 넉넉한 공간의 여유가 

여행자를 품는다. 리조트는 121개의 빌라를 품고 있지

만, 결코 붐비거나 소란스럽지 않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을 깎아내는 대신 맹그로브 숲과 언덕 경사면의 지

형을 그대로 살려 객실을 널찍하게 분산한 덕분이다. 

발길 닿는 곳이 모두 전망대다. 맹그로브 숲 위로 떠 있

는 캐노피 빌라, 파도 소리가 귓가를 간질이는 바유 빌

라, 남중국해와 키나발루산의 장엄한 능선이 한눈에 들

어오는 키나발루 빌라까지. 전체 객실에 널찍한 프라이

빗 발코니와 데이베드가 마련돼 있어 문밖을 나서지 않

아도 나무를 타는 야생 원숭이나 코뿔새와 가까이에서 

조우할 수 있다. 

시선마저 차단된 철저한 고립을 원한다면 선착장에서 

전용 보트를 타고 5분가량 더 들어가는 타바준 베이 프

라이빗 비치로 향하면 된다. 투숙객에게만 허락된 이 은

밀한 해변에서는 온전한 쉼을 만끽할 수 있다.

 

“맹그로브 카약… 고요가 건네는 숲의 신비감

리조트의 모든 시계는 ‘쉼’과 ‘자연’이라는 두 가지 철학

에 맞춰 느리게 흘러간다. 이곳에서 경험하는 액티비티

는 격렬한 활동이 아니라 숲이 품은 신비감에 가만히 젖

어드는 과정이다. 그중에서도 맹그로브 카약은 가장 낯

설고도 경이로운 고립감을 안긴다.

눈부신 뙤약볕이 쏟아지는 바다를 노 저어 가다 맹그로

브 숲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 공기의 질감부터 

확연히 달라진다. 하늘을 빽빽하게 가린 거대한 맹그로

브나무 터널 아래로 진입하면 주변 온도가 뚝 떨어지며 

피부에 서늘한 기운이 맴돈다.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일

제히 뿜어내는 맑고 무거운 산소가 폐부 깊숙이 스며든

다. 바깥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묘한 신비감 속에서 들리

는 것이라곤 카약 노가 물을 가르는 소리와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귐뿐이다. 무더위 속에서 만나는 이 압도적 

청량함과 고요함은 일상의 찌든 때를 씻어내는 듯한 희

귀한 경험이다.

 

‘세계 3대 석양’ 크루즈, 현지 향신료가 빚어낸 미식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보르네오의 하늘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신한다. 말레이시아 코타키

나발루는 남태평양 피지, 그리스 산토리니와 함께 세계 

3대 석양으로 불리는 곳이다. 적도와 가까워 대기가 맑

은 탓에 빛의 산란이 빚어내는 색채가 유독 짙고 강렬하

다. 전용 요트를 타고 선셋 크루즈에 오르면 이 비현실적

인 장관을 바다 한가운데서 독차지할 수 있다.

시각적 환희가 끝나면 말레이시아 전통이 담긴 미각의 

향연이 펼쳐질 차례다. 메인 다이닝 공간인 피스트 빌리

지에선 현지 특유의 풍미를 살린 다채로운 요리를 만날 

수 있다. 탱글탱글한 새우와 아삭한 채소를 볶아낸 면 

요리 미고렝, 코코넛 밀크로 지은 밥에 매콤한 삼발 소

스와 멸치를 곁들인 나시르막이 별미다.

하늘이 어둑해지면 해변가 레스토랑 ‘피셔맨스 코브’가 

붐비기 시작한다. 이곳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획한 

신선한 해산물을 취급한다. 현지 향신료를 곁들인 말레

이시아식 생선찜은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풍미가 조화

를 이룬다. 성인 손바닥보다 큰 타이거 새우구이는 특유

의 불 향과 풍부한 육즙이 살아 있다.

눈을 감고 숲의 냄새와 파도 소리에 온전히 몸을 맡기며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가 굳이 먼 길을 떠나와 진정으로 

찾고자 한 것은 화려한 볼거리가 아니라 이토록 무해하

고 다정한 자연의 품이었음을.


